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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유산 관련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산 

정보자원을 보다 일반인에게 쉽게 접근하고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문화유산 

아카이브 통합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 문화유

산을 관리, 보존하고 있는 문화재청 소속기관의 아카이브 현황을 분석하고 활용가

치가 높은 문화유산 정보자원의 통합 서비스를 위해 다중개체 모형의 문화유산 

메타데이터 모델을 제안하고 국내외 데이터 연계 모델 표준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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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ways of integrated services for Cultural 
Heritage Archives that belong to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d the archives of major affiliated organizations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hat manage and preserve Korean 
cultural assets. A cultural asset metadata based on the multiple entity model 
and applicable data link model standard was suggested for the integrated 
service of high-value–added cultural heritage informatio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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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목적 및 방법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문화유산 기관들은 

훼손 위험이 있는 문화유산의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고 디지털 도면, 3D 등 다양한 유형의 문

화유산 정보자원을 생산, 축적하게 되었다. 이

러한 문화유산 정보자원은 후대 문화유산의 복

원 및 보존에 있어 필수적일 뿐 아니라, 연구 

및 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더 나아가 문화유산 정보자원은 관광 및 

콘텐츠 산업으로까지 그 활용가치가 커지고 있

다. 그러나 개별 기관에서 소장,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산 정보자원은 이용자의 접근과 활용도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문화유산 기관 마

다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검

색,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문화유산 정보자

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

는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또한 문화유산의 아카이브는 기존의 문화유산

을 보호하여 전승하고자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 활용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시

키고 향유권을 확대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

하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도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지자체의 활용가치가 높은 문화유

산 정보자원의 접근과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문화재청, 2017). 문

화재청은 현재 보호하고 보존하고 있는 우리나

라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문화유산 정보와 

콘텐츠를 이용자들이 다양하게 활용하여 부가가

치를 높일 수 있는 문화유산 아카이브 개발을 추

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재청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문화유산 아카

이브의 통합 서비스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웹사이트 조

사를 통해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국립고궁박물

관,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

립무형유산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

문화대학교의 아카이브 시스템 및 콘텐츠의 현

황을 분석하였다. 현황조사에서 도출된 시사점

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산 아카이브

의 통합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방안에 대하여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문화유산 정보

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문화유산 아카이브 

메타데이터와 서비스 제공 시, 콘텐츠의 융합과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 영역으로 구

분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통합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의 방향을 제안하고 있으며, 추후 후속 연구

를 통해서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1.2 선행연구

국내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통합 서비스에 관

한 연구는 주로 표준화에 관한 연구가 많이 수

행되고 있다. 오성환(2016)은 문화유산 데이터

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

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

조하며, 국내외 선진 문화유산 디지털 표준화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청의 기록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표준화 방안과 방향을 

도출하였다. 장윤이(2014)는 인천 근현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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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아

카이브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을 살펴보

았다.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한 표준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기록물의 디지털

화를 통한 표준화와 메타데이터 설계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통합 서비스를 위한 구

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주로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메타데이터 개발에 집중

되어 있다. 위주영(2010)은 문화재청, 국립중

앙박물관, 국가기록원의 메타데이터 표준화 현

황을 살펴보고 무형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한 

메타데이터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

고 국내외 무형문화유산 관련 표준 동향을 분

석하고, 무형문화유산인 공예기술을 중심으로 

공예술과 기능 보유자, 기능 보유자의 공예기

술로 생산된 공예품에 관한 메타데이터를 도출

하였다. 한희정, 오효정, 김태영, 김용(2016)은 

무형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함에 있

어서 요구되는 기반기술과 요구사항에 대해 제

안하였다. 한희정, 김태영, 김용(2016)은 무형

문화유산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개발을 위해 다중개체 모형을 기반

으로 무형문화유산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하

였다. 이들은 무형문화유산 정보들의 상호호환

성을 확보하고, 관련 정보들의 유기적인 연계

를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의 표준화된 메타데

이터 개발이 필수적이다고 하였다. 

문화유산 정보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김희순, 이명희, 송현숙, 정희선(2013)

은 구 한성부 경역에 현존하는 종교건축유산을 

중심으로 문화유산의 콘텐츠화 서비스를 위한 

방안 마련으로 문화유산 온톨로지 구축을 제안

하였다. 이들은 대규모 문화유산 데이터를 통

합하여 정보 간의 의미 관계를 활용하는데 있

어서 효율적인 온톨로지 개발을 위해, 국제박

물관협회의 모델 CIDOC CRM을 기본으로 하

고 한국의 종교문화유산정보에 필요한 인물, 

시간, 장소, 사건에 대한 항목을 수정․보완한 

것을 제안하였다. 김수정, 김용(2015)은 무형

문화유산 검색시스템에서 관련 기록물을 연결

해주고 이용자의 검색 편의를 높여 주기 위한 

방안으로 FRBR 기반 메타데이터를 제안하였

다. 이들은 FRBR 모형에서 제시하는 제1집단 

4계층 구조를 바탕으로 무형문화유산 및 관련 

기록물을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의 4

개 수준으로 나누어 각 수준에서 필요로 하는 

메타데이터 요소를 도출하였다. 

 2. 문화재청 소속기관 아카이브와 

시스템

2.1 문화재청 소속기관 아카이브 

국립고궁박물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유물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기관으로 기록관리보다는 유

물관리에 초점이 맞추어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록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다양한 콘텐츠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고궁박물

관에서는 왕실 유물 정보, 고품질 사진, 고문헌 

및 관련 발간물을 원문으로 제공하며 이를 기반

으로 한 다양한 문화자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

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왕실 문화유산 정보

자원을 기반으로 궁궐 속 인문학 순회강좌, 독

서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제의 왕실문화 문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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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계층별․세대

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매년 

650회 이상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온라인 왕

실문화 인문강연 프로그램인 ‘왕과 왕비를 만

나다’를 비롯하여 다양한 궁궐활용 인문학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요 왕실 유물사진을 

온라인에 무료 제공하고 네이버, 다음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왕실콘텐츠 검

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재 보존․관

리․활용 기본 계획 보고서(문화재청, 2017)에 

따르면 국립고궁박물관은 왕실문화도감 ‘의장

노부’ 편을 비롯하여 2021년까지 왕실역사문화 

도록 및 관련 연구서 ‘궁궐현판’ 등을 비롯하여 

소장품 도록 8책, 왕실고문헌 국역서 및 학술논

문집 발간을 추진 중이다. 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립고궁박물관은 2021년까지 표준유물관리시

스템을 통해 유물정보를 전면 개방하고 홈페이

지에 왕실유물 고품질 사진과 의궤․실록 등 

고문헌 원문정보 공개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

한 조선왕실 문화유산 콘텐츠를 문화유산 아카

이브 통합 서비스를 통해 공유, 활용함으로써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유산의 접근과 활용 제고

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재 발굴, 복원, 보존, 관리와 관

련하여 다양한 기록정보자원을 생산, 수집하고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고고연구실은 지표조사

사업 조사성과인 전국문화유적총람을 CD로 제

작․배포하고 한국고고학사전 및 고고학저널

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미술문화재연구실은 금석문 종합영상 데이

터베이스와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을 

통해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금석문의 텍

스트(원문․번역․주석, 개관, 참고문헌목록) 

및 이미지(탁본 및 실물)자료 등을 웹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자연문화재연구소는 식물 표본 

데이터베이스, 지질 표본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문화유산 기록

정보자원과 문화유산연구지식 포털을 통해 학

술, 연구 콘텐츠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유산 정보자원은 학술 및 교육적 가치가 크며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통합 서비스를 통해 연계 

검색을 제공함으로써 콘텐츠의 활용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

승자가 생산한 기록물을 수집, 관리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특성 상, 전승활동, 개인사에 

관련된 영상, 사진, 음원 등 멀티미디어 자료가 

많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소장하고 있는 국가무

형문화재 작고 전승자의 수집자료 42,804건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무형유산 

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약 130 종의 국가무형

문화재를 작고보유자, 명예보유자, 현보유자들

로부터 기증 및 기탁 받아, 사진, 동영상 등의 

문화유산 콘텐츠로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관련 기관에서 

무형문화재의 영상기록화 프로젝트를 수행하

면서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 제작한 무형문화

재 관련 콘텐츠가 많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디지털아카이브는 아리

랑 아카이브, 해녀박물관, 국제무형유산 영상

축제(IIFF)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의 국가무형문

화재 전승자 자료, 기록물 등을 문화유산 아카

이브의 통합 서비스를 통해 연계, 공유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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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교육 및 전시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국립해양문화연구소는 해양유물의 조사․연

구․보존 및 전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으로 목재문화재를 비롯한 수중문화재의 과학

적 보존과 분석, 고선박(옛 침몰선)과 전통선박 

복원, 옛 선박의 조선기술과 항해기술 연구, 해

양고고학적 유적지와 유물 조사, 섬 문화 연구, 

전통 고기잡이 연구 등 수중문화유산의 발굴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에서 문화재청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통합 서비

스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IT 기술을 활용한 문

화유산 콘텐츠와 서비스는 다양하다. 국립해양

문화재연구소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선박

모형제작 실험연구 자료와 수중발굴 유물 DB

를 기반으로 한 아카이브, GIS 기반의 수중문화

유산 유존해역 관리 아카이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ICT기술과 

결합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모바일 앱을 통

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디지털 문

화유산 콘텐츠를 제작하고 자원 공유를 할 수 

있는 서비스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최신 디지

털 융합기술과 ICT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국

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문화유산 정보자원은 학

술 및 교육적 가치가 크며, 문화유산 아카이브

의 통합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전시․교육․체

험 콘텐츠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통문화대학은 우리나라 전통문화 계

승과 발전을 위해 설립된 특수 교육기관으로, 

문화재관리, 전통조경, 전통건축, 전통미술공예, 

문화유적, 보존과학 등 전문 분야의 교육 및 연

구 특화 기관이다. 한국전통문화대학은 2013년

부터 전통문화학교에서 전통문화대학으로 승

격되었으며 전문교육을 위한 대학원도 개설되

었다. 문화재 연구 성과 공개 통계에 의하면 한

국전통문화대학의 국내, 외 보존복원 기술 특

허 출원․등록 등을 통한 연구 성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존․복원 연구 

성과, 문화재 훼손진단 및 복원기술 연구개발, 

과학적 보존처리와 관련하여 산학 연구 자료 

및 기록 생산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문화

재청, 2018). 이러한 한국전통문화대학의 연구

보고서, 학술자료 및 세미나, 포럼 자료, 문화재 

연구관련 원천데이터 등은 중요한 학술 정보자

원으로 문화재청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통합 서

비스를 통해 콘텐츠 개발 및 정보서비스로 연

계를 고려할 만하다.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통

합 서비스를 통해 문화재 전문인력 교육 교수

법 및 문화재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문화

재 연구 과정 등 연구, 학술 콘텐츠 개발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청 문화유산 아카이브 통합 서비스를 

통해 활용가치가 있는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국

립고궁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

대학교, 국립무형유산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데이터베이스 및 콘텐츠

를 종합해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2.2 문화재청 관련 시스템 

본 연구는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통합 서비스

를 위한 콘텐츠의 공유,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자 문화재청 소속기관 및 관련 기관의 기록정

보자원 생산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현황을 조사하였다. 문화재청의 정보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전자행정시스템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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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특성  아카이브 시스템(DB) 및 콘텐츠 시사점

국립고궁
박물관

- 국가적으로 중요한 유
물을 관리, 보존

-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제공

1. 아카이브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 표준유물관리시스템

2. 콘텐츠
- 왕실 유물정보
- 조선왕실 문화 콘텐츠 
- 왕실역사문화 도록 및 관련 연구서
- 고문헌 원문 및 관련 발간물 원문

-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통한 기록통합관리, 콘
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음. 

- 중요왕실유물사진 온라인 무료 개발네이버, 다
음카카오 등 민간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 
왕실콘텐츠 검색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통합 서비스를 통한 왕실
문화 교육프로그램 등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자
원 콘텐츠의 접근성, 활용도 제고 필요

국립문화재
연구소

- 문화재에 관한 학술조
사․연구 및 과학적 보
존기술의 개발

-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조사, 연구

- 교육 및 연구의 학술적 
콘텐츠 제공

1. 아카이브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
- 금석문 종합영상 데이터베이스
-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
- 한국전통문화원형 데이터베이스
- 명승․천연보호구역․전통조경분야 데이터베
이스

- 식물 표본 데이터베이스
- 지질 표본 데이터베이스

2. 콘텐츠
- 지표조사사업 자료
- 한국고고학 사전, 고고학저녈
- 선사~조선시대의 금석물 자료
- 한국전통문화원형 일러스트
-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현지조사 및 학술보고서
- 자연문화재연구실 자료

- 고고연구실, 미술문화재연구실, 자연문화재연
구실 등에서 연구분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음

- 문화재청 문화유산 아카이브 통합 서비스를 
통해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학술, 연구 콘텐츠와 
문화유산 기록 정보서비스 연계 방안 모색이 
필요함

국립무형
유산원

-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전승․연구․조사․
기록관리․보급 및 
진흥

- 교육 및 연구의 학술적 
콘텐츠

1. 아카이브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 아리랑 아카이브
- 해녀박물관
- 국제무형유산 영상축제(IIFF)
- 무형유산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2. 콘텐츠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자료, 기록물
- 국가무형문화재 작고 전승자 수집자료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수집자료

- 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에서 무형유산 정보
화 및 아카이브 활용,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 무형유산 기록정보 DB 및 콘텐츠 구축 
등 ICT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디지털화 작업 통한 관련 콘텐츠 제작 활동이 
활발하며 무형유산 디지털아카이브를 통해 동
영상, 음향, 구술 자료 등 멀티미디어 자료 구축

-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자가 생산한 기록물
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있음

국립해양
문화재연구소

- 해양유물의 조사․연
구․보존 및 전시

- 수중문화재의 과학적 
보존과 분석, 고선박
(옛 침몰선)과 전통 
선박 복원, 옛 선박의 
조선기술과 항해기술 
연구

- 해양고고학적 유적지
와 유물 조사, 섬 문화 
연구, 전통 고기잡이 
연구 등 수중문화유산
의 발굴 및 연구활동
수행

- 교육 및 연구의 학술적 
콘텐츠 제공

1. 아카이브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 해양유물 (국가귀속업무 지원 아카이브)
- 수중발굴유물 DB
- GIS 기반의 수중문화유산 유존해역 관리 아카
이브

2. 콘텐츠
- 수중발굴 유물 
- 3D 프린팅기술을 활용한 선박모형제작 
- 선박관리(누리안호, 씨뮤즈호 등) 관련 정보자원
- 해양문화재 보존처리
- 수중문화재조사(발굴조사, 보고서, 도서발간, 
국제교류) 

-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 옛 배 연구와 복원 
등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

- 최신 디지털융합기술과 ICT 기술을 활용하여 
모바일 앱, 관광콘텐츠 등 다양한 문화유산 아카
이브의 콘텐츠를 제작, 구축하고 있음

-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통합 서비스를 통해 교육, 
연구 콘텐츠를 상호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콘
텐츠의 접근성 향상 도모

한국전통
문화대학교

- 전통문화재의 심층적
인 연구 지원

- 문화재 관련 전문가 
양성

- 교육 및 연구의 학술적 
콘텐츠

1. 아카이브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미비

2. 콘텐츠
- 보존․복원 연구성과, 문화재 연구 지원 및 연구 
결과 관련 콘텐츠 

- 연구보고서, 학술자료 및 세미나, 포럼 자료, 문화
재 연구관련 원천데이터

- 보존․복원 연구성과, 문화재 훼손진단 및 복원 
기술 연구개발, 과학적 보존처리 관련 산학 연구 
자료 및 관련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의 체계적 
수집, 관리를 위한 아카이브 시스템 도입이 시급

-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통합 서비스를 통해 기관
의 특성화된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 연구
지원 서비스 방안 모색 필요

<표 1> 문화재청 소속기관 아카이브 시스템 및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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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문화재청 정보시스템(문화재청, 2017) 

구성되었으며, 협업포털, 행정포털과 외부 유관

기관 시스템으로 연계되었다.

다음의 <표 2>는 문화재청 소속기관의 기록

정보자원 생산시스템과 연계된 문화재원형기

록정보시스템,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문화유

산연구지식포털, 문화유산채널을 대상으로 주

요 기능 및 콘텐츠를 종합, 정리한 것이다.

문화재청 정책 연구보고서(2016, 2017)에 따

르면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

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에서, 문화유산 아카이브 통합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

저 문화유산 대국민 통합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

해 ‘국가문화유산포털’과 ‘국가기록유산포털’ 등 

개별 포털 서비스의 콘텐츠 통합으로 ‘국가문화

유산포털’ 구현을 통한 핵심정보 중심의 콘텐츠

를 재설계하고 통합을 진행 중에 있다. 이를 통

해 문화재청 소속․유관기관 문화유산 정보 통

합검색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중요 전

적문화재 원문DB 구축을 기반으로 한 국역 서

비스로 기록유산 이해 증진과 학술 연구 자료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문화재청은 문화

재 전자행정 및 공간정보(GIS) 서비스 통합․

개편을 통해 행정업무 플랫폼을 통합하고 미래

지향형 ICT 기반의 지능형․예측형 정보 서비

스 제공을 추진 중에 있다. 통합 플랫폼을 통해

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지정문화재 지정․보

호구역 등 지형도면 DB를 활용할 수 있으며 문

화재 GIS 기반의 신속․정확한 규제정보 및 

활용콘텐츠 제공을 통한 개방․공유를 확대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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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사용조직 주요 기능 및 콘텐츠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 문화재청 전 부서

- 문화재청 기간 업무 주 시스템

- ｢문화재보호법｣ 및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지정․등록문화재 정보관리, 매장

문화재 지표․발굴조사 및 문화재 국고보조, 보수정비, 현상변경처리 등 

문화재 전반에 대한 행정업무 처리

협업포털 시스템
문화재청 전 부서, 

협업기관

- 건설사업 시행자 지표․발굴 허가 신청, 지표․발굴 조사기관의 출토

- 유물 정보 등록, 전국 공항․항만의 문화재 감정관실 업무, 촬영․장소사용 

- 허가신청 등 국민과 협업기관의 문화재 관련 업무처리 

행정포털 시스템
문화재청 전 부서, 

소속기관
- 내부포털시스템으로 주요 시스템 통합로그인 및 내부의사소통 기능제공

스마트행정 문화재청 전 부서 - 행정포털 시스템 주요게시판 등에 대한 모바일 웹 서비스 제공

문화재원형기록정보

시스템

문화재청 관련 

부서

- 문화재 기록화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정보서비스

- 문화재 훼손 및 소실 시 복구․복원을 위한 원형 실측기록 정보의 영구보존을 

위한 시스템

- 문화재청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문화재 기록화사업 성과물의 체계적 

관리와 표준화를 통한 통합 DB구축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

문화재 공간정보시스템

대국민, 문화재청 임, 

직원 및 산하기관 임, 

직원, 발굴조사기관

- 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기존 매장문화재 지리정보 시스템을 통합함

- 문화재 규제정보조회, 문화유산 콘텐츠정보조회

- 지정/비지정문화재 위치정보와 문화유산 콘텐츠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 국립문화재연구소 - 연구보고서, 학술조사자료, 발굴연표, 고고학 사전 

문화유산채널 국립문화재연구소

- 디지털 영상채널을 통한 문화유산 교육 실시

- 문화유산 인기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문화유산채널 개편, 소통형 

문화유산채널 운영

- 고품격 디지털 콘텐츠 제작․보급

<표 2> 문화재청 관련 시스템 

3. 현황 분석 

3.1 문화유산 아카이브 메타데이터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가치창

출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초기 정보화사업은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집중했다. 2007년 

‘문화재 기록화 사업 표준 데이터 제작지침’이 

개발되었는데, 표준화의 목적은 개별로 진행되

고 있는 기록화사업에 관한 표준 제작절차 및 

표준 데이터 제작지침을 만들어 공유함으로써 

기록화 대상의 중복구축을 방지하고, 사업 수

행 주체인 주부서, 기록화 총부서, 사업수행사 

상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기록화사업을 수행하는데 있다. 이 표준안은 

수집과 관리에 관한 지침에 관한 것으로 정작 

기록 대상의 정보 구축에 필수적인 메타데이터

는 포함되지 않았다(위주영, 2010).

국내 문화유산정보를 기술하는 메타데이터

로는 국립고궁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의 ‘한

국유물분류표준’과 국가기록원의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문화재청 산하기

관 및 소속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

연구소, 무형문화유산원에서는 각 기관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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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정보 관리와 이용을 목적으로 메타데이터

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한국유물분류표준은 1998년 박물관 유물 관

리 전산화를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발

한 것으로, 이 표준안은 현재 표준유물관리시스

템, 박물관 홈페이지 유물정보, e뮤지엄 등 박물

관 관련 정보서비스 전반에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표준화 규정은 2000년부터 전국의 모

든 박물관에서 수용 가능할 수 있도록 유물 분

류체계 표준화 확대 및 보완작업을 거쳐 전국박

물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유물관리 분류체

계로 발전하였으며, 현재는 e뮤지엄 시스템을 

비롯하여 국․공 사립 및 대학박물관에의 유물

관리 및 정보화 업무에까지 활용되고 있다(오

성환, 2013). 

한국유물분류표준은 필수항목, 관리항목, 유

물의 이동항목, 장르별 세부항목, 기관별 관리

항목으로 구분하여 세부 요소 133개로 구성되

었다. 이 표준은 필수항목을 제외하고는 나머

지 사항은 각 박물관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

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위주영, 2010). 그러

나 한국유물분류표준은 문화유산 관리를 목적

으로 설계돼 그 기술요소가 문화유산 정보 중

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화유산 관련 연구보고

서, 발간물 등 다양한 유형의 문화유산 정보자

원을 포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국가기록원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인 ‘NAK/S 

14: 2011(v.2.0) National Archives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Rules, Version 2.0’은 영

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관리․보존하는 영구기

록물의 기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공공표준

으로 2008년에 제정되어 2011년 실무사례를 보

완하여 전면 개정되었다. 국가기록원의 영구기

록물 기술규칙은 기록물의 제목, 생산기관 및 배

경, 구조와 내용, 관련기록물 등의 정보를 일관

성 있게 기술함으로써,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를 도모하고 동시에 기관 간 기록정보를 통합 검

색하고 교환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국가기록

원, 2011).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의 적용범위는 중앙기록

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

록물관리기관, 대통령기록관 및 기타 영구기록

물관리기관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록물

관리기관이다. 그러나 영구기록물의 기술요소

가 필수요소, 선택요소를 포함해 지나치게 복잡

하며 실제 기관에서 활용 시 다수의 요소들이 

적용하기 어렵다. 특히 국가기록원의 영구기록

물 기술표준은 생산기관의 조직․기능에 따라 

기록물을 군(Group), 계열(Series), 철(File), 건

(Item)으로 계층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화유

산 기관은 아카이브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기록물의 분류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철, 건 단

위의 기술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가기록원의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은 문화유산 

자료의 범주와 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 부족하여 문화유산 자원정보를 기술하

는데 있어서는 그 적용능력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국내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 기관마다 서로 다른 메타데이터를 사용하

고 있어 문화유산 정보자원의 통합 서비스를 위

해서는 개별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

의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표준

화된 메타데이터 개발이 필요함이 파악되었다. 

메타데이터는 문화유산 아카이브를 통해 기관

들의 다양한 유형의 정보자원의 교환과 통합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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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의 전제조건이 되며, 정보자원의 연계와 공유

를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 체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2 문화유산 디지털 허브 시스템의 토픽맵

2013년 문화유산 디지털 허브 시스템은 문

화유산포털, 사이버문화재탐방, 국가기록유산

포털, 문화재청 누리집 등으로 분산 제공하던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를 국가문화유산포털

(www.heritage.go.kr)로 통합하기 위해 개발

되었다. 2011년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기록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듬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문화재 

원형기록화 통합 DB 구축, 문화유산 아날로그 

기록자원 DB 구축 등을 통합하였다. 문화유산 

디지털 허브 시스템은 이용자가 문화재 사진․

도면 등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1유형(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형 등 가능)을 확대해 개방하

였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문화유산 디지털 허브 토픽맵은 문화유산의 

종목, 시대, 유형, 지역, 관련인물의 토픽별로 묶

고 주제와 주제 간의 관계를 나타내어 문화유산 

정보자원에 대한 의미적 지식망을 제공하도록 

개발되었다. 디지털 허브 토픽맵은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각 유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진, 

동영상, 도면 및 3D, 관련 연구보고서, 학술조사

자료, 영상자료를 통합 검색하여 제공한다(<그

림 2> 참조). 

그러나 현재 제공되고 있는 토픽맵은 종목, 

시대, 유형, 지역, 관련인물에 따라 상, 하위 및 

연관관계에 해당되는 문화유산을 제시하는 수

준으로 이용자 관점에서 실제 문화유산이 가지

고 있는 풍부한 맥락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통합 검색하여 서비스되고 있는 정보자원 또한 

주로 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국․사립 대학박물

관, 한국 민속대백과사전 등 역사 및 문화유산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다. 또한 통합 검색 시 

<표 3>과 같이 자원의 유형에 따라 다른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가 문화유산 정보

자원을 쉽고 빠르게 파악하는 서비스로 보기에

는 미흡한 실정이다. 디지털 허브 토픽맵의 개

선을 위해서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문화유산 

<그림 2> 문화유산 디지털 허브 토픽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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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술요소

문화유산 종목, 지정일, 시대, 분류, 유형, 지역

사진
제목, 파일유형, 파일포맷, 출처, 파일사이즈, 해상도, 재생기간, 저작권자, 제작일자, 

공공누리
동영상 

도면․3D 

조사

연구

자료

연구보고서 
문화재정보, 조사연구자료명, 공개여부, 지역상세, 국가, 생산기관, 자료구분, 발행기관, 

발행년도, 출처, 분류명
학술조사자료 

영상자료

<표 3> 디지털 허브 문화유산 정보자원 기술 정보

관련 정보의 교환 및 공유 서비스에 적용 가능

한 국제적 수준의 범용성과 확장성을 갖춘 데

이터 연계모델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4. 문화유산 아카이브 통합 서비스를 

위한 제안

4.1 다중개체 모형 기반 문화유산 아카이브 

메타데이터

문화유산 아카이브 정보는 기록정보자원 자

체뿐만 아니라 생산, 관리하는 기관 및 조직의 

정보, 업무 등 다양한 맥락정보가 중요하며 기

록과 각 정보간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록과 정보, 관계 등 중요하게 관리

해야 하는 메타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문

화유산의 정보자원을 포괄하는 다양한 엔티티, 

그리고 상호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다중 엔티

티 데이터 모델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다중 엔티티 모델을 기반으로 하면 문화유

산 아카이브 기록정보자원을 설명하는 맥락정

보와 기록이 생산되고 관리되는 과정에서 생산

된 메타데이터를 함께 관리할 수 있고 변경되

는 정보를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메

타데이터를 구현할 수 있다(이주연, 2010). 

본 연구는 국내 문화유산 기관의 특성을 반

영하고 다양한 유형의 아카이브 자원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그림 3>과 같이 문화유산, 행위주

체, 업무, 기록정보자원을 메타데이터의 주요 

개체로 한 다중개체 모형 메타데이터를 제안하

고자 한다. 

 <그림 3> 문화유산 아카이브 메타데이터 

설계를 위한 다중개체 모형

문화재청 문화유산 아카이브에 적용할 메타

데이터 스키마를 개발하기 위해 고려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유산정보가 가지는 특성을 반영해

야 한다. 문화유산기관에서 생산, 관리하는 다

양한 문화유산정보의 내용과 매체를 반영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설계한다. 

둘째, 문화유산정보를 생산, 관리하는 문화재

청 소속기관, 관련기관 뿐 아니라 도서관, 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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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미술관 등 관련된 문화유산정보를 검색, 활

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지녀야한다. 문화재청 

문화유산 아카이브 메타데이터는 다양한 기관

에서 생산, 관리되는 기록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공유성과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문화유산에 연관된 인물과 사건에 관

한 전문 자료 뿐 아니라, 다양한 의미 관계에 

따라 관련된 자료들을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일

반인으로부터 전문 분야의 연구자들에 이르기

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문화유산자원 분야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한다.

넷째, 문화재청 문화유산 정보가 가진 특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풍부한 문화유산 관련 맥

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중개체 모형에 기

반하여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설계한다. 하나의 

개체 안에서 다양한 개체와 관련된 모든 속성을 

기술하는 단일개체모형과는 달리, 다중개체 모

형은 각 개체들 사이에 해당하는 메타데이터 요

소를 구분함으로써 문화유산 정보와 연관된 다

양한 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측

면에서는 문화유산 정보의 맥락 파악을 용이하

게 해주고, 개체별 연계에 따른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검색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관리의 측면에서는,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데이터의 경우 별도의 업데이트 없이 기존의 정

보를 활용할 수 있고, 기술의 일관성을 유지함으

로써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다(이주연, 2010). 

문화재청 문화유산자원은 문화재를 중심으

로 문화재 자체와 행위자, 관련 업무, 관련 기록

들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문화재를 수집, 관리, 보존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 정보 역시 행위주체에 따라 혹은 

시간, 장소에 따라 그 내용과 특성이 지속적으

로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재청 문화유산

자원 아카이브의 경우,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각 

객체들 사이의 다양한 관계와 맥락적 정보를 파

악하고 그 변경 정보를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중개체 모형이 가장 적합하다 할 수 있다. 다

중개체 모형을 기반으로 한 문화재청 문화유산 

아카이브 메타데이터는 가장 핵심인 문화유산 

정보를 기준으로 문화유산과 관련된 행위주체

들의 정보, 그리고 이들이 생산하는 기록정보자

원 정보, 이들 기록정보자원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록관리업무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

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문

화유산에 대한 풍부한 맥락 정보를 제공하고 활

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중개체 모형을 적용한 문화유산 아카이브 

메타데이터의 엔티티 모델은 <그림 4>와 같다.

첫째, 문화유산 개체는 문화유산에 대한 기본 

정보를 설명하는 요소로서 문화유산 엔티티에 

해당한다. 문화유산 개체에는 문화유산의 원형

을 기술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

재,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등록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관련 기록물, 예비문화재,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등이 있다.

둘째, 행위주체 개체는 행위주체에 관련된 정

보를 설명하는 행위주체 엔티티에 해당한다. 행

위주체는 문화유산정보에서 출현하는 인물 및 

기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개체이다. 

셋째, 기록정보자원 개체는 기록정보자원에 관

련된 정보를 설명하는 요소로 기록정보자원에는 

유형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멀티미디어로 구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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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문화유산 아카이브 메타데이터(안): 엔티티 모델

넷째, 업무 개체는 문화재청 업무와 관련된 

문화재 조사, 발굴, 지정 및 해제, 보존, 복원, 활

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설명하는 요소로서 기록

정보자원 엔티티와 관계를 갖는다. 

다중개체 모형은 개체와 관계(Entity-Rela- 

tionsihp) 모델로 개체간의 다양한 관계는 관계 

개체를 통해 유기적으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개체간의 관계는 이벤트를 통해 요소 값 변화

로 표현된다(이주연, 2010; 한희정, 김태영, 김

용, 2016). 

문화유산 아카이브 정보자원의 관계엔티티

의 예시를 기록정보자원과 업무 간의 관계로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는 기록정

보 엔티티 내의 이미지 엔티티와 업무 중 조사 

엔티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실측도면’

이라는 도면 기록정보자원과 조사(실측조사)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이다. ‘실측도면’은 현

장조사단계에서 실측된 데이터를 토대로 CAD 

작업을 통해 작성된 기록정보자원으로 문화유

산 기관의 다양한 업무과정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측조사 시, 사전조사, 현

장조사, 도면화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문헌 등 

사전조사 자료, 3D 스캔 실측 계획서, 실측조사

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자원이 생산되며, 그림

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실측도면’ 기록정보자

원은 이와 같은 다양한 기록정보자원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실측도면’과 관련된 실측시행자, 

발주자, 데이터 관리자 등의 행위주체들의 다

양한 업무 처리 행위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업무 엔티티도 그림에서는 나타나지 않

지만, 이러한 다수의 업무 처리행위과 그 과정

에서 생산된 여러 기록 정보자원들이 업무 엔

티티에 포함된다. 다수의 업무 정보를 포함하

는 기록정보자원과 다수의 기록정보자원을 포

함하는 업무 정보사이에 N:N관계가 성립하므

로 교차엔티티인 ‘업무기록정보목록’ 관계 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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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문화유산 아카이브 메타데이터(안): 개체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개체 기본틀 모델 예시

티를 만들어 주어 N:N 관계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문화재청 문화유산 아

카이브 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다중개체 모형 

기반의 메타데이터는 기록정보자원의 수집, 관

리, 보존 및 활용되는 모든 과정에서 적용돼 문

화유산 아카이브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4.2 문화유산 정보자원의 연계, 융합 활용을 

위한 데이터 모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유산 디지털 허

브 시스템과 같이 문화유산 DB의 통합 서비스

제공은 다양한 유형의 아카이브 자원을 포괄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한

다. 메타데이터 모델은 문화유산 아카이브에 

있어서 정보의 교환과 통합의 전제조건이 되며, 

온톨로지 데이터 구조 체계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유산 관련 기관의 고유 업

무의 차이점으로 인해 공통의 메타데이터 표준

을 적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문

화유산 정보자원의 통합 서비스를 위해서는 개

별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디지털 

개체를 중심으로 국내외 다양한 문화유산 관련

기관의 정보자원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 적용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유산 아카이브에 적용 가능한 국내외 데이

터 연계 모델을 검토하였다. 

국내에서는 2015년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

는 DB 간의 디지털 정보 자원 연계와 공유를 

위하여 참조할 수 있는 범용의 데이터 모델 표

준 ‘TTAK.KO-10.085: 문화유산 DB 연계를 

위한 맥락 기반 메타데이터 요소 및 형식’이 제

정되었다. 이 데이터 모델 표준은 각기 상이한 

메타데이터 구조로 보존되어 있는 문화유산 관

련 디지털 정보 자원 간 맥락적 연계를 위해 

개발되었다. 표준에는 문화유산 메타데이터 구

성 요소와 함께, 문화유산 통합 데이터 모델 구

조(KCHDM, Korea Cultural Heritage Data 

Model), 맥락 클래스 구성 요소 및 기술형식, 맥

락 프로퍼티 구성 요소 및 기술형식이 포함되어 

있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5). 

문화유산 관련 정보 자원을 관리하는 주체인 

박물관, 기록관, 도서관의 메타데이터의 통합만

으로는 문화유산 정보의 다층적 의미와 복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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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현하기 충분하지 않다. 이에 KCHDM는 

특정 영역의 문화유산 정보가 지닌 풍부한 의

미가 단순화되면서, 정보 공유를 통해 의미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화유산 맥락 정보를 중심으로 

한 문화유산 통합 데이터 모델 구조로 개발된 

것이다. KCHDM는 정보 자원이 가리키는 문화

유산을 최상위의 메타데이터 클래스 중 하나로 

구성함으로써, 디지털화 된 정보 자원과 실제의 

문화유산 객체를 분리하였다. 이는 서로 다른 

문화유산 DB의 통합 과정에서 하나의 문화유

산에 대하여 복수의 정보 자원이 존재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디지털 정보 자원과 현실의 객체

로 존재하는 문화유산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구조로 정보화되어 있는 시스템 간의 보다 다양

한 의미망 관계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KCHDM는 문화유산 정보의 의미적 맥락을 

연결하기 위하여 맥락 메타데이터 구조를 추가

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정보 객체 

간의 의미(semantic) 연결에 의한 상호운용성

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KCHDM,는 맥

락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 하며, 문화유산 정보

자원의 맥락 속성을 기술하는 프로퍼티까지 부

가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나의 문화유산 객

체와 이를 표현하는 디지털 자원을 구분하여 

메타데이터로 표시하되, 이들의 맥락을 표시할 

수 있는 최상위 클래스를 <그림 6>과 같이 행위 

주체, 사물, 사건, 시간, 장소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5).

국외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데이터연계 모델

의 적용 사례로는 유로피아나를 들 수 있다. 유

로피아나와 같은 세계 최대의 문화유산 아카이

브의 경우, 독자적인 데이터 모델 또는 표준을 

보유한 기관 간 정보 자원 공유와 호환을 위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통합 메타데이터 

구조의 완전한 전환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대

<그림 6> KCHDM 맥락 기반 관계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5,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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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문화유산 관련 정보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박물관, 기록관, 도서관 등의 데이터베이스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할 뿐 이다. 이를 위

해 유로피아나에서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에

서 사용하고 있는 각자 다른 표준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의 데이터 표준 모델로 ESE 

(Eruopeana Semantic Model)를 개발하였다. 

ESE는 더블린코어의 15개 기본 요소와 함께 

DCTerms의 하위세트, 별도의 유로피아나에서 

자체 개발한 14개 요소를 포함한 요소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유로피아나는 Linked Data 통합을 가능하

게 하여 데이터 상호운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ESE를 개선, 보완한 EDM(Europeana 

Data Model)을 발표하였다. EDM은 유로피아

나의 문화유산 정보자원을 RDF 모형기반의 

LOD로 연결하고 수많은 정보자원간의 맥락적 

상호호환을 확보함으로써 정보자원의 연계와 

콘텐츠 융합을 지원한다. EDM은 다양한 영역

의 표준이나 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형 크

로스-도메인 시맨틱 웹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메타데이터와 디지털 표현은 OAI- 

ORE를 사용하고 기술메타데이터는 DC, 개념

적 어휘 표현은 SKOS를 사용하고 있다. 객체

간의 관계와 이벤트 표현은 CIDOC-CRM을 활

용하고 있다. EDM은 총 15개의 클래스와 77개

의 프로퍼티로 구성되어 있으며, LOD로 연결

하며 RDF를 사용하여 시맨틱을 정의함으로써 

문화유산 정보자원의 의미 기반 검색을 지원하

고 있다. 

또한 유로피아나는 문화유산 자원을 공유하

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플랫폼을 지향하며 다

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 이용

자들에게는 블로그, 전시, 특수 프로젝트 사이

트, 인터액티브 사이트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

서 가장 효과적으로 유로피아나의 문화유산 콘

텐츠를 공유하도록 한다. 문화유산 전문가 이

용자 그룹을 위해서는 유로피아나는 전문가 네

트워크를 구성하고 유로피아나 랩과 같이 연구 

관련 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용자들이 유로피아

나의 응용프로그램이나 유로피아나 메타데이

터, 콘텐츠 등을 융합, 활용할 수 있도록 유로피

아나 API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데이터 셋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유로피아나는 제공하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이용자가 특정 주제에 대해 

콘텐츠 큐레이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핀터레스

트(pinteres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로피

아나의 이용자들이 큐레이터로 활동하도록 유

도함으로써 기존 콘텐츠를 활용한 2차 콘텐츠 

재생산을 도모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국내의 KCHDM과 국외 유

로피아나의 EDM은 광범위한 문화유산 정보자

원의 의미적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

된 데이터 모델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유산 아카이브에 적용할 수 있다. KCHDM

는 국내의 문화유산 정보의 통합, 공유, 호환 가

능성을 염두에 둔 모델로, 문화유산 객체를 다

른 정보자원과 분리함으로써, 하나의 문화유산

에 대한 다양한 정보자원을 의미적으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앞서 제

안한 다중개체 모형의 문화유산 아카이브 메타

데이터에 있어서 문화유산 개체에 KCHDM을 

적용한다면 외부의 문화유산 관련 데이터베이

스 정보와 연계가 가능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

보자원과 서비스의 범위를 보다 확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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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한편, EDM은 국제적 수준의 범용성과 확장

성을 가지고 있어 국내 뿐 아니라 국외 문화유

산 기관 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정보 공유

와 교환에 있어서 효율적이다. 이와 함께, 문화

유산 아카이브 서비스에 유로피아나의 랩이나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유지를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한다면 이용자의 콘

텐츠 접근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문화유산 관련 기관에서 개

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산 정보자원을 

보다 일반인에게 쉽게 접근하고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문화유산 아카이브 통합 서비스 방안

을 제시하고자 문화재청의 주요 소속기관 및 

유관 기관의 아카이브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문화유산 정보자원의 통합 서비스를 위해서는 

문화유산 정보자원의 관리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관 아카이브와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개발이 우선

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유산 정보자원의 서비

스 제공 측면에서는 문화유산 콘텐츠를 중심으

로 의미 있는 정보자원을 연계하여 제공함으로

써, 이용자가 연구나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연계 모델과 서비스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

문화재청 소속 및 관련기관의 메타데이터 분

석 결과, 다양한 문화유산 아카이브 자원을 포

괄할 수 있으며 국내 문화유산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중개체 모형 문

화유산 아카이브 메타데이터 개발을 제안하였

다. 국제적인 기록 메타데이터 표준은 ‘기록’을 

중심으로 한 평면적이고 단일한 엔티티 모델에

서 벗어나, 기록과 맥락정보들을 엔티티로 도

출하고 엔티티 간의 다양한 관계를 함의하는 

다중 엔티티 모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러한 국제 표준 및 해외 국가 표준의 흐름을 반

영하여 문화유산 아카이브 메타데이터 역시 다

중개체 메타데이터 모형의 채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외의 문화유산 아카이브 시스템은 의미

연결 기반의 검색으로 해당 키워드에 대한 정

보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연관된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

다. 국내의 KCHDM과 국외 유로피아나의 EDM

은 광범위한 문화유산 아카이브 기관 간의 의

미적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된 데

이터 모델이다. 문화유산 아카이브의 콘텐츠 

융합과 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문화유산 정

보를 중심으로 맥락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

계된 KCHDM이나 국제적 수준의 범용성과 확

장성을 가지고 있는 EDM 적용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유로피아나의 랩이나 오픈소스를 

통해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유지를 위한 다양

한 도구들을 도입하여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추후 연계된 데이터 모델을 

통한 문화유산 콘텐츠융합 모델을 발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문화유산 분야에 적용 가능

한 오픈데이터(Open Data), 연결형 공공데이

터(Linked Open Data)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가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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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기관 아카이브의 정보자원의 연계

와 콘텐츠의 통합 서비스를 위해서는 문화유산 

통합 DB 구축과 함께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유산정보 

메타데이터의 표준화를 통해 이용자 자료검색

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문화유산 콘텐

츠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통하여 기관 간 협력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

서 제안한 다중개체 모형의 문화유산 아카이브 

메타데이터와 데이터 연계 모델이 문화유산 아

카이브의 통합 서비스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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